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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섬, 쉼이되다’...인천시‘제2회 섬의 날 행사’참여
-‘한반도 평화를 이어주는 인천의 섬’주제 -

- 온・오프라인 섬 전시관 및 섬 특산품 특별 기획전 참여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8월 6일~ 8일까지 행정안전부 주최로 경상

남도 통영에서 개최된 ‘제2회 섬의 날’기념 행사에 참여해 인천의 

섬의 가치와 접근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.

올해 행사는‘섬, 쉼이 되다’라는 주제로 섬 전시관 운영 및 섬 특

산물 판매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으며, 인천시는 ‘한반

도 평화를 이어주는 인천의 섬’이라는 주제로 전시관 운영에 참가하

였다.

이는 분단의 아픔이 잔존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 등으로 조업의 

자유와 이동권의 제약을 받는 등 발전이 뒤쳐져 있던 접경지역 인천

의 섬들이 시련과 아픔을 딛고 섬과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“희망의 

섬이자 평화와 미래를 이어주는 상징”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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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로 인해 온․오프라인 전시로 진행된 가운데 시가 참여한 온

라인 전시관은‘2021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’에 선정된 강화 

교동도와 옹진 백령도를 모델로 각 섬을 상징하는 제비와 물범을 타

고 가상의 평화의 터미널에서 해당 섬을 방문하는 주제로 운영됐다.

오프라인 전시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불을 밝혔던 인천 팔미도 등대를 

중심으로‘희망의 빛이 섬을 밝혀 이어준다’는 주제로 운영됐다.

전상배 시 도서지원과장은 “이번 섬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여해 인

천의 섬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, 

인천의 섬이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인천의 미래를 열고 대한민국의 

밝은 미래를 여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섬 발전을 위한 지원 사

업에 더욱 힘쓰겠다”라고 전했다.

<붙임> 사진자료(오프라인 인천시 전시관: 한반도 평화를 이어주는 인천의 섬)


